촉법소년 범죄의 문제성 및 연령하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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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얘기가 대두되고 있다. 요즘 청소년들은 sns가 생활화 되어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옳고 그름의 구분 없이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앎에도 청소년들은 범법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뉴스에서 충분히 사고가 가능한 연령대들이 촉법소년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촉법 소년은 형벌을 받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 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 을 할 수 있다. [footnoteRef:21957]  [21957: .네이버 지식백과 , 「시사상식사전 촉법소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2023.11.24.
] 

연령 하향은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소위 '강력 범죄' 위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 하향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은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춤과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필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 하향은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2. 촉법소년 범죄의 문제성
1) 죄의식 결여
 촉범소년의 범죄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한계로 범죄의 조장을 확산시킬 수 있고, 일부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한계로 범죄의 상습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흉악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어린 나이부터 범죄를 시작하려 sns매체들을 이용한다면 조금만 검색해도 범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지 않은 채 모방범죄를 발생시키기 쉽다. 따라서 촉법소년 범죄는 죄의식을 결여시킬 가능성이 높다.

2) 촉법소년의 범죄지속 가능성
한 연구에 따르면 14세 미만에 비행을 시작한 조사대상자 3,102명 중 1,421명(45.8%)이고, 이 중 범죄 중단자는 40.6%이며, 범죄지속자는 60.4%이다.[footnoteRef:3143] 주목할 점은 조기의 비행자(Early starter)일수록 범죄지속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소년원에서 나오고도 재범을 일으키는 청소년이 증가한다. 재범을 일으키는 촉법소년이 증가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피해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촉법소년의 범죄는 조기에 예방되어야 한다. [3143: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少年保護硏究(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Vol.28 No.-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Korean Juvenile Policy Association), 2015.
] 


3.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
1) 상한 연령 하향 근거
최근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4850명인데, 이 중 68%는 만 13세 소년에 의한 범죄였다. 물론 하한선에 있는 만 10세에 의한 범죄도 3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이지만, 현재로서는 68%를 차지하는 만 13세 소년의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footnoteRef:25774] 유엔(UN) 조사 결과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7~13세에 해당하는 나라가 100개를 넘는다. 엄벌화 이후에도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면서 엄벌화보다는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지를 통한 소년 보호에 충실하던 미국, 영국, 일본 등은 20세기 후반 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대중매체에서 공론화하자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정책으로 전환했다.[footnoteRef:5238] [25774: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범죄 및 법정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5238: 성주원, 「촉법소년 해외 기준 살펴보니…만 13세 미만 국가 다수」,『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1926632523752&mediaCodeNo=257&OutLnkChk=Y , 2022.11.8.
] 

2) 하한 연령 하향 근거
  만 9세 소년에 의한 살인이 발생하였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혹은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었던 사건,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있고, 2023년 11월 17일 서울에서 70대 노인이 떨어진 돌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범법소년에 속하는 만 9세 소년과 만 11세 소년이 10층 이상 높이에서 돌을 던져서 일어난 범죄이다. 하지만 그들은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만 11세 소년은 소년재판에 넘겨졌지만 만 9세 소년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footnoteRef:29658]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소년초기 처치의 효과성, 초발 비행연령이 재범률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저연령을 사유로 훈방해서는 안된다. [29658:  이기상, 「걷다가 떨어진 돌에 참변…돌 던진 아이들 처벌 못해」, 『채널 A』,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78152, 2023. 11. 18 ] 


4. 결론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하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의 청소년들을 예전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된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sns로 빠른 소통을 하며 세상을 빠르게 알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사고는 10년 전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현저히 더 높은 사고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한다면 어린 나이부터 소년범이라고 낙인 찍히는 청소년들도 생기겠지만 가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범죄의 무서움을 알려서 재범을 막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그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촉법소년으로 훈방조치 되고, 소년원에서 지냈던 학생들이 성인이 된 뒤로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극악한 확률이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학생을 낙인 찍으면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의 예방이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어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에 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풀어준다면 다른 무고한 학생들은 그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은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약화할 것이 아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현재 사회의 청소년들을 관찰한다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